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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멸다 I괜 중철환 필릎 짧습L/다l 
이번주 금요일 Q~웰 저녁 7Ã-/ :Ð분 XD 2t/ 청OCl71훈련 

“내가 훌로 았는지라"(젤 9:8) 

“그활l 칠 때에 내가홀로 있는지라 엎드리어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주 여호외여 예루살렘을향뼈 분노를쏟으시오니 이스 

라엘 남은자를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겔 9:잉， 26어여 년 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피할수 없었던 유다와그백성들을향 

한 에스겔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금요일(17일) 죄로 인해 점점 혼댐}지는 이 시대와 민족을 향 

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 선포됩니다에스젤이 보았던 하나님의 십맨켈 9:찌과 2지난 날의 회J!.7t 우리에게 제시 

하는 것은 무엇인지(히 10:2잉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괴{엠 2:8"'9) 4보호하심(수 23:1.찌우리에게 임할 

미래(계 6:15，16)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특히 이번 청지기 훈련은 회개치 엠써 6끔찍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자들이 자신의 모 

습은아닌지살펴볼수있는귀한시간이될것입니대사1:18)， 

이보다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충현의 전 성도들은그 어떤 일보다청지기 훈련에 참여하는것을가장우선해야합니다. 특 

별히 남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며 새 가족부에 등록하여 양육 받는 새 가족들과 젊은이들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 

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보았던 갱판의 환상’ 이 어쩌면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청지기 훈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1997년 6월 6일 위임목사님이 충현교회 부임 

후금요집회에서 선포되었던 ‘십자가복음’은많은시련을겪었지만 주님은한결같은은총으로우리 충현교회와통행해주셨습니 

다{창 6:9) ， 최근위임목사님은 연약한부분을치료받는수술후처음으로다시 금요집회 청지기 훈련을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선 

포하십니다. 지난 8년 전충현교회에 처음으로부임하신 뒤 첫 번째 설교를금요집회를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은총으 

로금요일에 있는청지기 훈련을통해서 말씀을대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말씀을준비하여 선포하실 위임목사님을위해， 또 

이번 청지기 훈련이 말씀으로깨어지는은총의 시간이 되도록금식하며 기도해야합니대행 13:3), 

이번 청지기 훈련 동안 영 ·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틱아부를 운영하며 어린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베다니홀， 

영아부질이 개방됩니다. 따라서 주위의 모든 분들도 권면하여 함께 은총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모든 준비를 끝 

내셨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 믿에l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이. 
*청지기훈련 좌석배치도는 4면에 있습니다 

-----------------------------: .................................................. . 
---

혀I수 그리스도를 딴t던 흔 11쁨의 시깐 
오늘(12일) 제7차 CMTC 훈련 안내 (둘째 날) 

갈릴리훌 

갈랄리흘 

정교 카톨릭 (베다니휠 / 회교 (나사렛흘)/ 힌두교 (본당 112호)/ 불교 껄렬라훌) 
제2강강의는 다종교 이해 $분 ‘종교 권역별 사례발표’ 30분입니다. 

*7월 CMTC훈련은 없습니다.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I (오후 6:10"'7:00) 
E~종교 이해 및 I (오후 7:10"'8:10) 
종교 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의) 

오늘(12일) 여름 계절학교 교사 강습회(첫째 날) 

• 시간: 12:30-14:00 • 장소: 교육관 301호 

• 대상: 제 1교육위원회 교사전원 

• 강의 : 십자가복음을통한 천국일문 세우기(45분) 

2005년 여름 계절학교 방향 및 기도회μ5분) 

------

‘갚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 

려 힘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주님의 은혜 기운데 교육훈련원에서 주관히는상반기 교육과정을모두종강했습니 

다. 전체 82%라는 높은 수료율을 보였던 상반기 교육 과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대원 양성부 과정을 통해 

서 많은 성도들이 찬양의 대상은 어린양 예수임을 깨달았고(계 15:3), 충현 전도대 
훈련을 통해서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였습니대고전 2:잉. 

또한， 교사 양성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예비교시들은 천국일문 양성을 위해서 가르 

쳐야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배웠습니대마 28:20), 특별히 이번에 신설된 
수요성경공부를 이수한 성도들은 성경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매 시간 계속되었음을 간증하였습니대골 2:2,3), 수요성경공부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 학점을 이수한 성도들은 다음 학기에도 다른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 학기마다 학점을 이수한 만큼 학점이 누적됩니다. 특 

별히 수요성경공부과정은제직이 되기 위한필수과정임을숙지하시고 9월에 개강 

될 하반기 수요성경공부씨가서， 예언서，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 

많은참여를부탁합니다. 

상반기교육훈련원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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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rmon for Next Sunday I 

THEY SAW THESE MEN 
•• (29) Therefore, 1 make a decree that any people, nation or tongue that speaks anything offensive 

against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hall be torn limb from limb and their houses 

reduced to a rubbish heap, inasmuch as there is no other god who is able to deliver in this way. 

(Danie13:27-29) 

These men were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ree humans 

I who had their own dreams, desires, and visions, but were the most 

happiest men because they had returned to God and saw Him as 

Creator. Most people are searching for something , like money, 

marriage, family, health, career opportunities, and fame. They want 

something, but the happiest people say, “ God is good. God is great" . 

Whoever can confess that ,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or 

circumstance, is truly the happiest person . Every place on this earth 

has problems, but if you can still believe in the bottom of your heart 

that God.is good and great, if you can honestly confess that, you have 

amazing grace. Most people seek out others because they want 

something from them. Jesus comes to you because He wants to give 

you something. Jesus said, “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1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Jn . 

1 0:1 이 If you receive what Jesus freely . offers, you can say, "God is 

good. God is grea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ad this grace. They were the 

happiest men, even though they were slaves in a foreign nation. King 

Nebuchadnezzar promoted them to high positions within his kingdom 

because of their gifts. Theyobtained economical, political, and public 

power. However, when the king required them to bow down to his 

expansive and expensive golden image, they refused. Everyone was 

required to worship his image at the sound of the music. There were 

no exceptions. Under the king ’s decree, whoever did not fall down and 

worship would be cast into the midst of a furnace of blazing fire, but 

these three men could not obey. 

When Nebuchadnezzar heard that three of his top administrators 

disobeyed his decree, he called for them and asked them if what he 

had heard were true, emphasizing that any disobedience from them 

would lead to them being immediately cast into the midst of a furnace 

of blazing fire . He even asked them, “ What god is there who can 

deliver yÛu out of my ha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swered, “ o Nebuchadnezzar, we do not need to give you an answer 

concerning this matter. If it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furnace of blazing fir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0 king. But even if He does not, let it be known to you, 0 
king, that we are not going to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Dn. 3:16-18) . As God's chosen people, 

these three men bravely stood against the k 

are"(Jn . 17:11). DanieI3:21-23 tells us, "Then these men were tied up 

in their trousers, their coats, their caps and their other clothes, and 

were cast into the midst of the furnace of blazing fire. For this reason, 

because the .king ’s command was urgent and the furnace had been 

made extremely hot, the flame of the fire slew those men who cçlrried 

up Shadrach , Meshach and Abed-nego. But these three men ,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fell into the midst of the furnace 

of blazing fire still tied up." Even though the king had these men tied to 

their clothes so that they could easily burn , they were not merely 

earthly men, but heavenly men. Even though the king had the furnace 

burn seven times hotter than normal , these men of God did not 

compromlse 

King Nebuchadnezzar discovered something important, “ Look! 1 see 

four men loosed and walking about in the midst of' the fire without 

harm, and the appearance of the fourth is like a son of the gods"(Dn. 

3:25)! There is a great witness to the miracle. As three men came out 

of the fire, all the royal representatives saw. them. Daniel 3:27 says, 

“ The satraps, the prefects, the governors and the king ’s high officials 

gathered around and saw in regard to these men that the fire had no 

effect on the bodies of these men nor was the hair of their head 

singed, nor were their trousers damaged, nor had the smell of fire even 

come upon them." Oh,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1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이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 Their bodies were not hurt. Their faces 

shined with pleasure and victory. The king responded, "Blessed be the 

God of Sharach, Mèshach and Abed-nego, who has sent His angel and 

delivered His servants who put their trust in Him, vi이ating the kings' 

command, and yielded up their bodies so as not to serve or worship 

any god except their own God"(v. 28) . He even made a new decree, 

that read, “ any people, nation or tongue that speaks anything offensive 

ag'ainst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hall be torn 

limb from limb and their houses reduced to a rubbish heap, inasmuch 

as there is no other god who is Ç1 ble to deliver in this way"(v. 29). He 

praised the Lord God and proclaimed that Israel ’s God was the real 

God, the true religion of man. 

My dear friend, as you live out this short life, do other people see 

your God as the only true God? Human fire is amazingly strong, but 

with the presence of God it cannot burn heave씨 believers. W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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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률의릎련 

•• (29)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야뱃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 

、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찌니 이는 를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단 3:27 -29) 11 성관옥사 

선하고위대하신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꿀려간사드락과메삭과 0뺏느고는 각자자신만의 꿈과 0뺨과 비전 

이있었던앞날이창창한젊은이었습니다누가포로인그들을행복해고말할수있겠 

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정 행복한λl람들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창조주되신 하나님 

께로돌0까그분의 낯을봐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λ}람들이 물질， 결혼， 가정， 건강， 경 

력， 명성 같은것들을추구하며 살。}갑니다 λ}람들은알지 못핸그무엇인7]를갈멍합 

니다. 그러나기장복 있는세 시람은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선하시며 위대히-십 

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상황이나환경에 관계없이 이렇게 말할수 있는시람은 진정 행 

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 

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히심과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또 거짓없이 

그렇게고백할수있다면，여러분은정말로놀라운은총을받은사람입니다. 대부분의사 

람들은무엇인기를 얻기 위해 누군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주기 위해 이 

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말씀하십니다. ‘토적이 오는 것은도적질하고죽이고 멸망시키 

려는 것뿐이요 내가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만일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없이 거저 주시는 젓들을 받0]들인다면， 여러분 또한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선하시며 위대하십니다" 

구원을주시는하나념 

사드락과메삭과아뱃느고는 이러한은총을 받싸누렸습니다. 그들은 비록타국의 노 

예로 있었지만정말행복한 λ}람들이었습니다 느됐네살왕은그들의 탁월한능력을 

인정해 그들을 주요 관직에 앉혔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대중적인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자신협l게 이 모든권세를준왕이 거대한금신상햄l 첼봐고 

명령했을때，그앓불복했습니다왕은모든λ}람혐l게악기소리를들을때금신상 

에 엎드려 절하도록명했습니다. 어느누구도예외가될수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거 

역하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세 시람은 

그명령에띠를수없었습니다. 

느몫네살왕은고위 관직에 있는세 캠이 자신의 명령을따르지 않는다는 λ}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그들을불러 이것이 사실인지 획언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따르 

지 않을 때는 즉시 극렬한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 

다 ‘능히 너회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7’ 이 말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 

뱃느고가 대답합니다. ‘느쁨f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 

나이다만일그럴것이면왕이여우리가섬기는우리하나님이우리를극렬히타는풀무 

기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 

여우리가왕의신들을섬기지도아니하고왕의세우신금신%베게절하지도아니할줄 

을이옵소서"(단 3:1~18). 하나님의 선택받은백성으로서 이 세 시람은용김하게 왕에게 

맞섰습니다. 그들은 타협 대신 형벌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 

는것보다책리 하나님과함께 위험 속으로걸어 들어7]는편을택했습니다. 

유일하신참하나님 

이 땅과히늘은 언젠가λ}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힘이 없으십 

니다. 이 세상전부가여러분을버릴지라도예수님은항상여러분과함께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살다보면하나님과시람씨에서 한쪽을선택해야될상행l 옵니다. 여러분이 

라면 딩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 

다 ‘나는 세%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서]^J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 

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 

도하나가되게 히옵소서"(요 η:11). 다니엘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보겠습니다. ‘이 

λ}람들을 고의와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채 결백때 극렬히 티는 풀무 7]운데 

던질때에왕의 명령이 엄하고풀무가심히 믿f우므로불꽃이사드락과메삭과 0뺏느 

고를붙든λ뺨을 태워 죽였고 이 세 λ}람사드락과메삭과。뺏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티는풀무 7]운데 떨어졌더라’ 왕은 그들을 더 잘 태울요량으로 옷을 입힌 채 그들을 결 

빡애 풀뽑에 내던졌지만 그들은살았습니다 그들은이 명에 속한λl람들0]01'니라 

천생l 속한λ}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이 평소보다칠배나더 뜨겁다는것을알 

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느몫네살왕은풀무불속에서 범상j.] 않은것을발견했습니다 ‘내가보니 결 

박되지 아니한 네 시림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ð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째의 모양은 

신들의 이들과같도다?'(단 3:25)! 많은시람들이 이 놀라운광경을목격했습니다. 세 사람 

이 불 기운데서 나왔을 때 모든고위 관직자들은 이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lJ절 

말씀은 이 장면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빙백과수령과도백과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λl람뚫본즉불이 능히 그몸을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주가 나와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 

셨네. 우리서로받은그기쁨은알시험이없도다{찬499장후렴).그들의몸은전혀 ð̂하 

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은 승리와 환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왕이 마침내 말합니다. ‘자드락과메삭과아뱃느고의 하나님을찬송할쩨로다그 

가그사자를보내사자기를의뢰하고그몸을버려서 왕의 명을거역하고그하나님 밖 

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종들을 구원승}셨도다’(28절). 왕 

은 새로운 조서까지 공포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빙언하는 ̂~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0]뱃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찌니 이는 。l같이 λ}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29절). 느봤네살왕은 마침내 

하나님을찬양했습니다그리고이스라옐의하나님이0벨로진정한신이시며참으로자 

신들01 믿어야할대싱임을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믿으라 

사랑히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0벨 

로유일하신참신이심을드러내고있습니까?풀뽑은λ}렴들이상상할수없을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나 하냥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불도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ð하게 

할수없습니다. 하나님의사자가떨기나무불꽃기운데서나타나셨을때，모세는떨기나 

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 

다. ‘이리로 가끼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히. 전세계가여러분을주λl하고있습니다. 여러분은그탬게 무엇을보여주시겠습니 

까? 여러분은 6따님의 택힘받은 백성입니깨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 

까?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Z빽하고 여l수님의 보혈로 죄λ뺨을 받으십시오. 하 

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오직 믿음으로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지 다른 λ}람들0] 여러분을주목하며 그때 그앓이렇게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이 믿는하나님이0빨로유일한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그분의 자녀입니다. " 0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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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0fJ 충정하는 8교구 

l장로필렴 l 

“지극여 작은 것얘 충정된 자논 큰 것ofl도 충정되고 ••• ’Y숙 16:10) 

들을구원뼈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상상조차도할수 없는사랑01 아 

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을보시 

며기뻐하실것을믿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딩하게 생활빡." (빌 1:2η라는 목표를 찌고 충성하며， 

두분의 교역자님께서 교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항상지도하십니다. 원로장로님 두분을포함하여 여섯 명의 장로님들 

은 언제나 교구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기도로 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구는 9 

개 지역 32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 팀이 선교를 마치고 추가 2팀을 포함 

하여 9개 팀이 단기선교 팀조직을 마치고 열심히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하고 있 

습니다. 32개 부지역장 권사님들을 포함하여 52분의 권사님， 그리고 구역장 집 

사님들을포함한잉4명의 집사님들이 항상주님의 사역을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고계십니다. 

366세대 905명의 성도들을 8교구에 보내 주신 것은하나님의 특별한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믿습니다. ‘끽각은사를받은대로하나님의 각양은혜를맡은선 

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뻗전 4:1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 

하며 우리 교구 모든 일문들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사랑과봉사를 실천"Õt기 위하 

여 마음을 같이 히여 기도하고 았습니다. 올해에도 주님께서 맡겨 주신 달란트를 

많은 것으로 남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 

광을올려드립니다. 

김중선 (8교구장) 

작은 것에 충성하는 8교구. 철따라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흔들림이 없 

이 모든어려움을감수하고조금씩 보이지 않게 성장하여 무성한가지들로숲을 

이루고 있는 큰 나무의 아름다움을 기끔씩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세속과 죄 

악의 긴 세월 동안 고통과 난관이 수없01 많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묵묵히 말씀 

안에서 소화시키고 또 한 해의 많은 일들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힘쓰는충현교회는 50여년이 넘는긴 날들을주님의 은혜와섭리로성장하여 현 

재 19개 교구라는 듬직한 가지를 기초하여 올해에도 변함없이 주어진 5대 목표 

의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하는 교구들 중에 

속한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8교구를 소개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 

과같이 이제도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존귀히 되 

게 하려 하나니”옐1:2이라는 사도비울의 고백처럼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소IKF하 

는 우리 교구는 지리적으로는 한강북단을 띠라 이어진 성동구와 광진구를 행정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와선교그리고사랑과봉시를실천하는교구가되 

기 위하여 교구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돌아보며 아름다운교 

제로 언제나봉사와 전도에 하나같이 기쁨으로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시던 하나님께서 인간들 

의 타락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심판의 막대기를 드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우리 

죄인들을 위빼 그 귀하신 독생자예수님을십재}에 못박게 내어 주시어 우리 

1.4rz.-n "'þ’7’ 흥캔숭 7’대'W껴 

'" 도로 춘배하며 ... 
확석배치도 성지기훈련 

한세화(청년1 부) 

-------------------2층 좌석 배치 

14교구1 115교구 

“ .. .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2:9).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거나 

낙심하여 삶의 방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말씀처럼 그 

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 

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에 대한 진 

실한고백이 있으셨을위임 목사님께서 청지기 훈련을준비하셨 

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껏 청지기 훈련에 참여하면서 기대하 

는 마음보다는 나에게 책임지워진， 참여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들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도함으로써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게 하신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

다. 그저 시기가 되어 돌아온 청지기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 상황과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충현의 일꾼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기억하여야 하겠습 

니다.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벌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행 

하실 심판의 환상을 본 에스겔은 홀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에스첼은 홀로 엎드리어 부르짖 

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홀로 있는지 

라 에스겔 9장 8절을 묵상하며 ， 이를 통 

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의 삶 

이 어 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청지기 훈련을준비하려고합니다. 충현의 

청지기들을 향해 선포하실 그 말씀의 은혜 

가기대됩니다. 

*예배 20분 전까지 지정된 짧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 영 · 유01들을 위해 탁아부를 운영하오니 이용하JÞI 바라며， 

또한 어린이와 같이 잠석하쉴 분은 

베다니홀과 영아부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u 

1증 좌석 배치 

다그 

뽑t펌볍t펌l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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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열매 

3번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나 자신이 참된 사명감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반문이 앞섰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을 하며 깨달은 것은， 주님께 

서는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허물 많고 보잘 것 
없는 나를 도구로 써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늘 그랬지만 팀원 훈련을 받으며 영적 싸움과 연약한 육체 때문에 가기 전부터 많 

이 힘들었다. 또 그곳 사역지가 40도가 넘는 열대 지방이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를 Dtll 

있느니라” 라는말씀과하나님의 일은내가하는 것이 아니라주님이 하신다는 것 -
을체험하고그섭리를알게 하셔서 더욱담대해질수 있었다. 

그곳에는 정말 순수한 영흔들이 많았다. 새까만 눈동자의 어린 영흔들， 순박한 사 
람들의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때묻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며 ， ‘아! 주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면 아멘으로 잘 받아 들이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고， 가는 곳마다 모여 들어 눈을 반짝이며 듣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팀원들은 

성령으로충만하여 기쁨을참지 못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곳곳에 있었다. 불교 

사원이 있는 주변에는 그들의 냉랭함과 어두운 세력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다.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같이 찬양하며 복음을 받아 들였다. 

운전기사 플러스， 그는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고 스스로 고백하였다. 그리고 앞서간 선교팀이 사역할 때는 믿지 않았다고 했다. •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충만해 있었다. 우리가 사역할 때 같 

이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통역 역할을 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여 경건회를 통해 그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 

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빌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 

을바라볼때주님의 명령에순종할수밖에 없음을다시 인식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다시 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흘린 땀 방울이 헛되지 않음을 믿는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한다. 

외션부-귀궁차 간중운 (1) 

소종한선물，영생 

안녕하세요. 저는 K국에서 온 바토시코입니다.1999 

년 3월에 한국에 와서 이번 6월에 다시 저의 고국으로 돌 

아갑니다 저는지금고국으로 다시돌아가지만 말할수 없 

배영순(집사， 13교구) 

는 소중한 선물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충현교회에서 바토시크 (K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압니다 

저는 K국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 가 본 적이 있었지만 예수닝을 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직후 먼저 한국에 옹 매형의 인도로 충현교회 

에오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고~사람들을 만냐는것이좋아서 냐왔지만실교 

말씀을 들으며 냐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 

을 때마다 저의 죄를 뒤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의 죄 

를 회개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냐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무엇보다 더 기본 것은 예수님을 냐의 

구주로모시게되었다는것입니다 이제는제가예수닝을믿는다는것을자랑스 

럽게 여기고 당대하게 전도하기를 원합냐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믿음생활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준 충현교회에 정말로 감 

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외선부귀국채 외선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7~는 외국인 근링f들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계속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지난주에도ξ안}전교팀 
-삐삐 ψ벤l혈훌톨1111111훌l펠뀔. 

5월 때일(월) - 6월 7일(훼 소망뷔1) 송한천 6월 2일(목) - 6월 1멜(금) 7교구 1떠 송두섭 

5월 %일(월) ‘ 6월 7앨혜 13교구 5지역 김재춘 6월 2일(목) ‘ 6월 9일(뢰 칭년1뱀낀 조증민 

5월 %일(월) - 6월 8일(수) 10교구 1지역 남은희 6월 3일(금)← 6월 11 일(토) 5교구 8지역 밍|수 

6월 1멜수) - 6월 10일(금) 2교구 6지역 김문섭 

주님의은혜 
선교의 현장， 말로만 듣던 그 영흔들， 빈민굴의 생활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 

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암담하고 참담한 모습! 정말 뭐라 할 수 없는 모습을 바라 

보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나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 

씀. “김집사， 이걸 보고도 모르느냐? 이들은 너보다 나아! 이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 

했지만， 내 일찍이 너를 구원해 주었건만 은혜도 모르고 날 버리고 어딜 헤매고 다 

녀? 이들은 너보다 백배는 나아'" 

“아， 주님 ! 맞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지금의 나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나락에 빠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저를 긍흘히 여겨주시고 회개 

의 길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알겠느냐? 내가 힘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권능이 없 

느냐， 그럼에도 너를 보낸 것을 이제 알겠느냐?’ 

이번 선교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 

다. 다시는 주님을 버 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겸 

손히 주님만 섬기며 ，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춘(집사， 12교구) 

나의부쪽향을쓰~J는추납 

전도지가 한 장 한 장 전해질 때마다， 숨을 멈추게 할 정도의 폭염에 숨이 막혔 ’ 

다. 별로 도웅도 되지 않는 열은 열대나무 그늘로 내려 꽂히는 태양을 억지로 피해 
가면서 기도와 찬송하며 전도지를 전하고 성경을 안겨 줄 때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다. 전도지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면박하며 거부 반웅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들은 오랜 불교식 전통 속 

에 묻혀 살아왔고 외국인이 주는 어떤 친절도 싫어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 

는 사람들이다. 누가 전도지를 주면 ‘척’ 받고 ‘아멘’ 한다고 했는가? 전도는 쉽지 

않은 것이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제자들도1 바울도 처음엔 다 그렇지 않았는가. 

순박하고 친절하여 전도지를 잘 받아 주는 이들이지만， 이 영흔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기아， 학정과 무관심으로 육과 영의 삶 자체가 사랑에 메말라 버 린 지 오래 

였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소나기 같은 비를 갈망하고 기다리다 지쳐버 린 

피폐한 농부같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내가 들고 

있는 전도지를 보면서 그리고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내 

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와 인도를 인정하고 감사를 드렸다. 

내가 이곳에 옹 것은 내가 온전해서 , 내가 무엇을 알아서도 아니다. 나는 무식한 

잘못투성이의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편에 있을 뿐이다. 때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 구레네 사람처럼 ， 때로 

는 도마처럼， 때로는 먼 발치에서 겁에 질려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베드로처럼 행 

동을 해도， 2000여년 전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 나를 허락하셨다. 당 

신의 메시지를 들고 있게 하시는 관용과 사랑을 느낀다. 이번 짧은 선교 여행 에도 

인도와섭리로항상함께 하신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ι. 

박영규 (집사， 8교구) 

ll빼밸홉렐훌훨뱉렐맡굶 
| 팀 | 팀 징 111 기 간 | 팀 | 팀 장 I 

6월 13일(월) - 6월 21 일(화) 10교구 5지역 김경환 6월 14일(훼 -6월 23일(목) 4교구 4지역 신굉철 

6월 13일(월) - 6월 22일(수) 13교구 7지역 권영주 

* 연lH )..1억 중El 전교팀 

-ι. 뱉훌훌111률맴-111옐l홉훨. 
6월 7일(화) ‘ 6월 16일(목) 4교구 5지역 문효식 6월 7일(화) - 6월 16일(목) 8교구 6지역 최차용 

6월 7일(화) - 6월 16일(뢰 7교구 7지역 이인굉 6월 7일(화) - 6월 16일(목) 10교구 7지역 심화민 

6월 7일(화) - 6월 16일(목) 8교구 2;1; 1역 추병칭 6월 8일(수) - 6월 17일(뢰 1교구 5;1; 1억 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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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내가 학는계 야니어l요. 
*κf닝찌， "1-2J받는 융F만lol1f 도111를 뻐~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 
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 
야 하는지는목사님 ， 부모님 ，선생님들의 말씀을들어 익히 
잘 압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두요. 그래 

서 늘저의 기도제목중하나는 “전도를할수 있는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도를 해 본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 어쩌면 기회는 많았지만 제가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제가 

곧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기선교를 가려 합니다. 전도에 대 

한 소망은 늘 있었던 터라，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다가오면서 부담감이 함께 찾아 왔습니다. ‘내가 과 

연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게다가 나는 
전도 한 번 해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 
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솔직히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 

신 것이 아닌지 지금에서야 생각해 봅니다. 최근 들어서 금 

요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많 

은 사람들이 단기선교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힘쓰는지 
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며 생각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렇 

게 불안하던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이라 

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 

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연약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사뭇 기대됩니다. “하나님! 사 

랑합니다 ” 

k멘0 1-/ 
h 

i r 

@빠· 엠마까 부르연 짧게 대합f는 t변10/으l 

오승。 l 엘n바 사랑스려운지 아니? 

tf-빈0/란 0/릉속에는 “tκf념으l 나라흘 뱃내는 

사량’0/란 뜻이 당껴 았어. 

우리 t벤。f1/- 언치l 어디서L/- 우멧을 하든지 하 

나닝으l 나라를 빗내는 사량이 되11를 바란단다. 

tf-빈0 1-/ 11도tf-~I-! 0 1'언I! 

“o맨1 "0/ 무슨 뜻인지 ~I음은 양지 옷t/-겠지만， 

영0 1" 0빠흘 따라 우손 오으며 “0 1'멘”하는 요습 

은 11도하는 사우얼l의 그럼보다 더욱 01'릉당꺼l 보 

인단다. 자2/-연서 더욱 tκf닝을 양0/-1/-는 맏응0/ 

성%냥f는 tf번o f1/- 도l김 뻐H. 

tf만10 1-/ 헌음위원 연승tf-~I-! 

여1'" '" 

영0 1'부으t 헌음위원을 tff야 한다머， 영디태f ￡배l 

헌음위원 연습을 하는 오습이 사랑스럽고 여l보꺼l 

보였어! o/-작은 헌공。 t 뭔지， 또 헌급위원요료 봉 
사하는 11쁨에 대해 장 오르겠지만 o빠 · 영마는 

&벤이1/- 장차 자라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tκf닝 

깨l 영광 흘러는 오승 보김 깐섣t/ 원한단다. 

t벤0 1-/ 하빈0 1-/ 성신차려. 눈떠봐!! 

엘마 선 냐0도어I 이르는 고옐로 영o/- . 0뻐f흘 

우석 놓라꺼I 했었λf! 빵a요로 며성동얀 o/-우껏 
도 먹지 옷하는 녀흘 보연서 마응0/ 많0/ o /，폈단 

다. 그래서 영o/- . 。뻐f는 &κf녕깨111도향 수덕뼈l 
김지윤 (중등2부) 

없었어. tκf닝깨I서는 0/ 세상 오든 껏을 추판I-tf­

시며， 병n/-~I도 고쳐 추시는 분이시꺼든. 우리 t f­

번0/도 우염을 하든~/tκf닝메l 먼저 11도하교 행 
하도I 바2H! 0 뻐/-. 영마는 t/-번이1/- 0/ 세상 무언 

보다도 tκf닝만응 사링냥벼， 혜수닝응 닮아1/-는 

삶을 양0/-1/-김 바로f단타. 

。빠· 엠마는 0/ 말씀요로 t벤0/흘 양육하11 

흘 원tff. “0 1'땅t/ 행항 딩을 0/-0/어I꺼l 까르치라 

그리t변 늙어도 그껏을 떠나지 아니하리2/-'’(장 

엔 22:6). 그러.il ， tκf닝메l 사링벤교， 사랑으l 복 

응을 선하는 #벤o f1/- 되11를 11도송배I! “그러나 
내꺼l는 우리 추 여I수 그리스도 성λ/-1/- 오l에 뀔쿄 

차량항 껏0/ 없요니 ... "(강 6: 1냐) 

박병일 칩사 김영흐/ 징도(18교귀 

*하먼이는 영아부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3살배기아이입니다 . 

............ ~ .... • •• •••••••••• 훌 ••••••••• 

한나넙 .!I " .. 들， I달， 셔l 훈 0 꺼 맡|7aof， 믿환o 셔 "1원0 셔 병훈 0 셔 원l믿 0 셔 εM녕0 셔 IS 훌" .. 

‘ 너희들이 ‘좋아라~’하는 선생님 이야. 선 

생님 좋아하지? 하하. 3월 첫 주 임시교사로 너 

희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다들 정도 의욕도 없 
어 보여서 , 몇 주 후에 3과 6반을 맡으라는 과 

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선생님은 솔직히 많이 

걱정했어 . 그런데 담임으로 처음 만났던 3월 

27일， 엄청난 질문공세로 손 번쩍번쩍 들어가 

면서 “저요! 저요!" 하며 분반공부에 적극 참여 

하는 너희들 보니까 ‘내가 괜한 걱정했구나’ 

싶더라. 근데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그 
건 바로 너희들이 선생님을 너무 알아버 렸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고， 떠들고， 

분반공부 시간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는 너희들 

모습 보면 선생님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 

‘어 떻게 가르쳐야 하나?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이들의 

모습이나 너의 모습이나 다를 것 없어 . 영흔들을 진실하게 사량해라， 정우야!’ 하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지난주 분반공부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선 

생님도 죄짓고 못된 생각하거든. 티 없이 깨끗한 너희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바꾸고 싶어하고. 그래서 먼저 ， 바로 선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얼마전 ‘사는 게 즐겁냐?는선생님의 질문에 “재 

미없어요!" “죽어서 개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던 너 

희들의 말이 아직도 선생님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는 

다. 한없이 어려보이고 고민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 

는데 어린 나이부터 벌써 그런 생각하는 너희들이 안 

쓰럽기도 했고，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을 최대한 너 

희 가슴 깊은 곳에 심어주고 싶어 .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다’ 라고. 그만큼 수고에 비해서 자라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말씀이겠지?그렇지만 너희들 

을 향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품고 계속 그렇게 물 

주도록 노력할게 . 

애들아. 선생님도 어릴 적에 너희들처럼 정말 개구쟁이였던 거 알아? 그런데 하 

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목사님되는 공부까지 하도록 인도해주셨다. 참 신기 

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귀하게 성장시키시고 사용 

하셨으면 좋겠어 . 우리!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한정우(초등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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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I 휠명 l 세기혹 

빼 교회 합방 φ 여룡 껴l첼학교 춘버 

예수 그리스도훌 천하는 삽차1f 중띤 
교외 5대 목표에 따라 신앵되는 계절악파가 올 여름어l는 민족복음 

와’에 초접을 두고 준비 중이다. 그 역통적인 움직임의 안 가운데 있 
는 제 1교육위원회의 소리에 퀴를 기울여 보자. 

2005년 여름계절악교 방양 및 준비 상왕은 ? 

금번 여름에는 ‘벼|수 그리스도를 선하는 십자가 증얀’이라는 전체 

종 주제를 가지고 계절약교를 진앵압니다. 이것은 교외의 5대 목표 가 

운데 세 번째 주제인 ‘민족복음외!’에 초섬이 있는 주제입니다 . ( J안l득 

장료， 제l교육워원장) 

이버 계전안교의 가잣 크 임진으 쩌도의 사명과 ‘저도느 예수니의 
2-'-' '0 L _Lì L L - " O L - L 

조처’ 이라느 사실 그리고 ‘선도의 내요으 오지 시자가의 보으 이으 째다게 아느 데 이스니다 r 기C앨 
。 L --, t:::t ' , '-' 口口 E

몽사， 제퍼육뮤원외 7./도 l 

모든 부서에서 석짐이 세운 예산이 선국일꾼을 세우는데 원왈이 지줄될 수 있도록 죄선을 다oH 각 부 

서를 섭길 것입니다 . (노옆f 장로， 제l교육위원외외계) 

이번 계절약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웅등부 (1부-3부 )의 단기 선교 삼여임니다. 

많은 중등부 악생들이 단기선교에 삼석하느라 수련외에 삼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그러냐 여 

름 수련외는 이선과 번암없。| 신앵하여 암께 은여|를 냐눈다는 71본원석을 세웠습니다 . 싸l득 장로 j 

연7.H 큐체적인 여름 계절학교의 준비는 ?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아고 있습니다 . 삼으로 교사들의 여건이 쉽지 않지만 ， 오식 주님 사랑의 

마으욕 가지고 서기며 주비하고 이스니다 . (무효시 아.~~사 여아부;;j) 2 ' ,- 0 I ' L.:. ' ,- M t:j , " ' t.:-., L I t;j - " 0 'I 

웅등부 연합집회에 부모들도 초성아여 암께 은혀|를 냐누려고 밥니다 단순이 악생들에게만 초접을 

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암께 집외에 삼석하여 은혀|를 받도록 집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깅영 

훈 목사j 

일단 악생들의 완경과 여견을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들을 더욱 복음석으로 다듬어서 선@빨 계획 

입니다 . ( 장승큐 장로， 소년부장) 

우리 중등부는 연압으로 수련외를 선。~r여 수련외를 통안 단순안 교육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는 데 초집을 두려고 압니다 . ( 값l국 3t로， 웅등2부장j 

여름 성경악교가 단슨안 앵사로 끝냐지 않도록 열심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01 어린이들 

의 상왕을 알기 위애서 앙케이트 죠사도 실시쨌고， 어린이 영성운련 시간에 부모님을 암께 조성하여 은 

어1를 냐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 깅영곤 장로， 유년부장) 

Q얄， /9얄 여름 계절약교 교사 강읍획 준비는 ? 

여름 계절약교의 선제 방앙파 종연교외의 교육 원석을 비롯애서 여름교재와 아반기 교외악교 운영 

을 위안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신 목사님들。l 기도하며 죄선을 다해 준비아고 있습니다 

l 다음주일한송 l 

499장 저 장마꽂 무10fl 이쓸 

오스틴 마일즈(c. AI않tin Milæ, 1~ 1946)가작시 작곡한찬송으로요한복음m장의 

내용이 배경이다. 즉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텀을찾아갔는데 예수님 

의무덤을봉했던돌이옮겨졌고예수님의 시체는간곳이 없었다. 그가무덤 밖에서울고 

있다가예수님을만나대화한내용이 이 찬송의 줄거리가되어 있다. 

1절은 삽자7때 들면 죽으신 예수님'O/O/2i마대사람요셀의무덤에 짙μ퍼었던그 동ι때/사 

방J/ 어둡고 ~，1[)댈 위어ifO찍10딸이 맺혀 %는 그 때어/ 믹띨맘 마근fOf.가 흔자서 젖101 

옹!Cf. 그녀가 거써 여F삶을 lllLf 주님의 글랜 암로의 말씀을 들었다 뾰 0/1때 마 
리01에게 들려 주섰던 정'01한 주님의 음성이 귀어/ 은은히 들리기에 그 음성이 분명한 

주님의음성S을 친g한꼬 았다 

후럼은 그 말씀해/던 주님이 늘 동행뻐~ LI!2f O/OP/，빼 L는 주의 것'0/2꼬 주가 말씀 

of{j다는 것이다 거7써 받은 즘돈l 기쁨은그 는큐도 알λf료/0/ 없고 오직주님을 e!난 

자의 기쁨인 a멸 mJ현，/[1. 

2질은 미2/0때/꺼/ 말씀하시던 주님의 정01한음상은 울던 새토 즘찜꺼/ 하며 우리의 삶가운데 

늘 쟁ε밴꺼/ 들료l다는 갓을 흔g현Icf. 

3절은 그 정'01한 주의 음상을 듣고 주늠과 밤 죠도록 함께 았보 와븐 간절한 마음O/VQ나 
이세상가운데주님이 맡기신사멍이 있l기에 이세상을 훌때서 나갈a을주늠온 명렁 

하끄 %음을 m:J현Icf.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싱에 나가그리스도의 죽으심과부활을 

전핸증인이다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재f의 줌음과부활， 재림의 Q쁨을전해야한 
다. 이 경험은막달라마리01반의 경험이 아닌 우리 충현의 모든성도가듣고순종해야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그주님의 음성을듣고 믿음으로순종하는자리에 나가하나님 

을찬양하는놀라운은혜가있기를바란다. (찬앙위원회) 

(N~/득장로 j 

매년 그래왔듯이 금번에도 전교사 삼석을 원석으로 아여 교사들 

을 독려하고 있습니 다 ( 깅영곤 장로 ) 
매녀 계저하교 가스외르 톡애서 마으 으예와 도치요 바고 이스니 

。 t::::t --' 2 0 - ... . , L..O L 

다 . 극버에도 모두 크 기대름 하고 이스니다 . 단여이 모드 교사틈이 
U L ’ 」 드 M I::j ••• 0 L '-L 드 

삼석알 수 있도록 권언하고 ， 삼석 우에도 자체 교육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더욱 짝고이 아도록 하겠습니다 . (운요싱 안수&l사j 

교육에 있어 가징과의 연껴l가 장으로 웅요앙니다.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냐님임을 n땀기를 원압니다 . ( 값l굉 장로 j 

주일악교 교재 뒤에 있는 말씀묵싱J 부분을 가성에서 힐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하며 ， 죄소안 십일죠 

와 선교언급 생왈을 잘 힐 수 있도록 가르쳐주십시오 . ( 강영분 목사j 

예배시간을 잘 지키도록 부모님의 영죠를 부탁압니다 . (깅앵곤 장로 l 

영아부， 유아부 ， 유치부 부모님들께 신심으로 감사앙니다 . (문효싱 안수잉사) 

여름 계절악교를 뮤반 기도제목과 소망은 ? 

이번 교사 강습외뿐만 아니랴 여름 계설악교에 오든 교사들이 언선된 믿음으로 수고아여 어린 심령 
듬이 오저이 시자가 보으용 자 째다기른 소마하니다 . (차시드 차로 ) 
g 닙 2 2 "C ' 2 、J

십자가 안에서 하냐됨을 기뻐하고 ， 그 기쁨을 서로 선밀아게 나누는 악생들이 되기를 기도압니다 

(노영얀 장로 j 

수련외에 삼석안 모든 선국영꾼들이 여|수닝을 믿고 변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깅영훈 목사j 

열심이 공부하는 것도 옹지만， 그보다 더 웅요안 것이 십자가를 께닫는 일임을 부모님들께서 잊지 

$댔으연 좋겠습니다 . ( 값l국 3t로 / 

이번 여름 성경악교에 모든 악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판심을 갖고 기도애 주시기를 부탁앙 

니다 . (3낳규 3냄 ) 

보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신심으로 감사하며 ，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아냐되길 소 

망앙니다 . (문효식안수짙사) 

금년에논 모기 걱정아지 마시고 ， 안심아고 보내주십시오 . 그리고 영성운련시간에 부모님들도 암께 

아셔서 자녀들과암께 십자가를 통해 하냐 되길 원압니다 (김영곤 장로 ) 

오늘부터 여름계절약교 교사 강습외가 시작된다m일 ， lQ일 ， 12 :30-14 :00 ). 많은 교사들이 벌 

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이 기대가 단순안 71대로 끝냐ÃI 않도록 선 성도들의 뜨거운 판심과 기도의 무 

륨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우랴교회의 선국일꾼들이 7월 ， 8월에 신앵될 여름계절악교를 통해서 그리스 

도를 선하는 십자가 웅인 이 되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잦아보자. 
(펀집실) 

새 가 족 을 환 영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11 첸드수렌 19 외선부 

윤싱유용go엉R싱g! 혜응유잉1영심혼웅원잉tι이O에 g 111긴 에 에n) 
1653 신진영 19 청년1부 

정 깅이정의엉엉인숙상i영i덩훨진권잉 g(6R11이}))) ” 1612 이현창 19 대학부 1654 장희정 2 ε번3부 
1613 정진이 19 정년1부 1655 김정길 6 정년1부 
1614 허 진 19 청년1부 1656 깅효열 19 정년1부 
1615 최지나 19 대학부 1657 나얀진 19 외섣부 
1616 이재경 16 청년2부 1658 이신자 4 g번3부 
1617 김응천 2 장년1부 1659 신동주 14 청년1부 이영순(1 3) 
1618 김정희 2 장년1부 1660 김춘자 15 E번3부 이명희(1 5) 
1619 송문택 19 대학부 

짧깅 유정 성희짧성원1에끼”끼이 
1661 김미진 19 ~~。등-닙「 김동금(1 6) 

1620 이선주 13 E번1부 1662 버럴마 19 외선부 이정쉰1 33)) 
1621 이혜림 19 대학부 1663 을 지 19 외선부 서덕쉰1 
1622 모영지 17 ε번2부 1664 이재일 19 :il드。드Tti 

한최이호진영숙행일{(911 )에5) 1623 남굳세진 19 대학부 1665 김지혜 19 대학부 
1624 흥언희 19 청년1부 박경애(1히 1666 김슬기 19 Jl~Ëf-
1625 정옥분 19 외선부 오김 신동정현수림진{((331 ))4) 1667 정민석 19 대학부 최진성(1에 
1626 S썩|인 19 대학부 1666 흥김예재슬중 19 에바다부 전혜영(1 에 
1627 효볕헌 19 대학부 1669 19 대학부 김성훈(1히 
1628 정완호 19 청년1부 김영권히 1670 이대현 19 청년1부 김성신(1 8) 
1629 윤정순 8 ε번3부 김황이쉰순세료영1H)(66)) 1671 조수은 19 정년1부 오귀뭘4) 
1630 이광주 19 대학부 1672 김보배 6 g션1부 김승배(1 7) 
1631 정현우 19 대학부 1673 정현준 19 정년1부 전재숙(5) 

1632 김하나 19 청년1부 심김곽해주영식헌IH(”62))) 1674 ~멸보라 19 대학부 박보림(8) 

1633 박주현 19 청년1부 1675 박정선 13 정년2부 박삼휠9) 
1634 이 현 3 청년2부 1676 유경희 19 대학부 김명희(11 ) 
1635 오선순 15 소망부 장순재11 ) 1677 승종미 12 정년1부 심호섭(1 ) 

1636 김지현 19 고드。T닙 장순재1 1 ) 1678 에르띤작트 19 외선부 심호섭(1 ) 
1637 유수화 6 청년1부 최현숙(5) 1679 아노 19 외선부 너밍에르덴(19) 

1638 김미경 5 정년2부 김영희(2) 1680 닝아도르즈 19 외선부 
1639 김나희 19 대학부 김보미(1 9) 1681 오수흐바야 19 외선부 
1640 김미경 14 청년1부 서경희 1여 1682 강바야르 19 외선부 너밍에르덴19) 
1641 엔 케 19 외선부조 이혜앙호경((11이7) 1663 발히시 19 외선부 
1642 이승혜 19 청년1부 1664 몽허 19 외선부 
1643 공득규 16 ε번1부 이연숙(1 끼 1685 김영옥 15 ε번1부 공정재에 
1644 한권희 19 중등3부 이창위1 7) 1686 김은숙 4 ~디-}T닝 

1645 김태형 19 z IsτI;끼ι-닝「 이초혼1(1 2) 1687 박균민 19 대학부 박경흰띠) 
1646 조운주 19 청년1부 조성완(1 9) 1688 김영하 17 정년1부 김영조(17) 

1647 ?。어。e1~ιS 17 에바다부 박정애(3) 1689 아로바 19 외신부 징금숙(1 3) 

1648 오지은 19 Z z5걷~2η-닙「 유병순(8) 1690 김 이혜란 19 정년1부 김혜선(9) 
1649 김종우 19 대학부 추동완(8) 1691 미은 7 청년2부 효단희(6) 
1650 엄덕용 5 권미획5) 1692 조의순 9 징년2부 조미쉰2) 

1651 이벙기 3 장년1부 선혜영(3) 1693 김용학 12 청년2부 낭혜숙(6) 

1652 김덕만 10 장년1부 주윤숙(8) 1694 인일 19 대학부 박경진(1 ) 

꿇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저184 1호 쭈만흥현 

교꾀쇼석 

fD 2005년 6월 1 2일 

률혈 충흰 71도으l 창 
373-6636, 직장: 031-234-
쨌4 ，화인 입시학원(수원) 

산시 수청동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107-1703, 자택 031-

폰‘ 010-841&3025 
2.0 1~범 안수집사/경기도오 

3 유영식 집사 (김정희 권사 
의 남편， 유병록， 진희， 병 
호 성도의 부친) 12교구 망 
원구역/ 8일별세， 10일장례 

뎌j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챔으로 

십자가복음의 통로로만 A냉뼈 주시고， 영 

육간의 강건함을주소서. 
~ 6월 η일 금요집회 시에 있을 저12차 청지기 훈 

련을통해서 모든충현의 정지기가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기를갚이 새기도록힘:서 

델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시들이 파송되 
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 

관자가되지 않도록믿음을주소서 

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 
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빼예수그리스도앤1서 서로격려하고함 

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7}.게하소서. 

딩 모든 새춰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 
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뻔l서 자 

라게하소서 

lZl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λ}랑의 실천묘세워 
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6남서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 
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 

• ml년도 ôl번기 장악생 신정 
1.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3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중인 고 · 
대 ·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침석하 
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자 

2. 신청기간:6월 26일 부터 7월 10일까지 
3. 문의 및 신청장소 
교육국 (552-8200, #472,473) 

.6월단기선교팀장훈련 
기간 :6월 8일(수)꾸월 7일(5주과정) 
시간 매주 수요2부 예배후 
장소 본당 112호 

(7월 팀장훈련은 없습니다 미수료자는 
이번 차수에 전원 수강바랍니다) 

·권시수혐l 

기간 :6월 20일(월)-21 일(화) 
시간 오전 1 0시부터 
장소 , 갈릴리홀 

• 여륨계질의교꾀강습회 
기간 6월 12일， 19일 
시간 1교시(12:30-1315). 2교시(13:15-14:00) 
장소 교육관 201호 301호 302호 

·소밍부여롬수련회 
기간 6월 27일(월)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 갈렬리홀 

1 송흥주， 진화자 집사/서울 
시 양천구 신월동 55X}-14호 
1층， 자택: 2603-3027, 핸드 

결혼 

1 권준석 군 (권오하 성도， 김 
두례 성도의 아들， 타교회) 
과 김정희 앙 (김인정 씨 ， 
백길자 집사의 딸， 8교구) / 
15일(수) 18:30 청담 웨딩프라 
자2충노블레스흘(청담동) 

주소변경 

모임 

권사회 3，4지회 월례회 
일시 ’ 15일(수) 수요1부 

예배후 
장소:갈헐리홀 

별세 

1 김영근 성도 (김재융 집사 
의 부친， 정원임 집사의 시 
부)6교구 건영구때 2일 별 
세， 4일장례 

2 이정자 은퇴권사 (최영일， 
정일 성도， 호일 안수집사， 
원일 집사의 모친， 이은옥， 
최선자 성도， 이명진， 황광옥 
집사의 시모)11교구 똥이촌 
1구역/ 8일 별세 ， 10일 장례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과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6월 1 2일 15:00-15:50 (임현덕목사) 309호 (장훈목사) 304호 

(오늘)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6:00-16:40 (김익환옥사) 309호 (이희식목사) 304호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6월 1 9일 15:00-15:50 (최종철목사) 309호 (하종철목사) 304호 (안치원목사) 301호 

(다음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40 장소 장소 

6월 26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저녁 찬양예배，본당) 유아 (오후 3시， 갈릴라훌) 

(주일) 오후 4시 %분까지 입실바람 세례식 오후2시 %분'7Jl지 입실바람 

2005년도쩨3차악훌셰해식 요뼈 
복지관직원모집 

1. 모집분야 장애인 복지관 심리치료사 
2, 지 격 세례 교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심리학과 졸업자 
나 심리진단 및 놀이치료 가능자및 
관련 자격증소지자 

3, 채용방법 서류심사 후 면접 
4， 제훌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통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접 수 처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복지법인 'Ir 02- 501- 2252 

6, 모집기한 6월 16일까지 

1 9(주일 ) 

김태석/한생임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3(월) 

설교자/기도자 ! 이종대/신상수 

1 6(목) 

안창덕/서준생 

15(수) 

김영훈/이창희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1 4(화) 

류병희/예정호 

lF훤I걷잉딛흩캔톨 

날짜 여|배 찬양 사회 기도 설교 

ψ15 수요 l 성자의 귀한옴 (호산나찬째) 이성진 박태남 나의 주 하나님 (요 20:24-31) 나광영 목사 

6/15 수요II 주 예수내 맘에들어와 (실로암찬빼) 이정훈 박영숙 두 사랍의 변화 (행 3‘ 1-10) 김태석 목사 

6/17 청지기훈련 특별찬양 (연합찬양대) 정현민 노광헌 내가훌로 있는지라(젤 9:8) 김성관목사 

6/19 주일 I 〈예배전찬양〉 이재영 신상수 그들의 증언 (단 3:27-29) 최성규 목사 

6/19 주일 II 겸손히주를섬길때웨소프라노김민우 (엠엘 판때솔로01"똑) 장훈 원웅철 그들의 증언 (단 3:27-29) 이종대 목사 

6/19 주일 m 너근심걱정말아라패소프라노김희연 (할렐루야챈빼솔로이:뜨) 정현민 김영달 그들의 증언 (단 3:27-29) 김성관 목사 

6/19 주일 W 다 찬양하여라\외/현악4중주 (아엔오케스트라) 여국근 김영수 그들의 증언 (단 3:27-29) 윤수일 목사 

6/19 주일 V 주 없이 살수 없네 외/소프라노김혜선 (예본찬째 지휘) 양재웅 배춘식 그들의 증언 (단 3: 27-29) 안창덕 목사 

6/19 주일찬양 충현 장로중창단/할렐루야찬양대 김익환 김태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마 21:23-27) 임현덕 목사 

예배담당 안내 (6/15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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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뻐부 

나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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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철 
18교구 

준
그
’
 순
「r
 
회
 

순
 

여
O
꾀
 대
페
 윈
펴
 략
과
 

한
1
 

안
↑
 

전
，
 

이
V
 

호
구
 
희
1
1
 석
뼈
 

규
파
 
준
페
 
태

에
깨
 

조
U
 

김
8
 

김
써
-

숙
l
 
자
l
 
실
F
 
회

R
 

인

꾀
 말
퍼
 
문
파
 ‘

정
파
 

윤
3
 

김
6
 

최
r
 

김
”
h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여국근 안창덕 
중등2부 대학부 

고광환 위건량 
1교구 새ìf즉양육부 

이희식 최종철 
6교구 교째연구 

양재웅 이성진 
편집국 5교구 

이경준 이창수 
15.교구 고등부 

정성영 이정훈 
9교구 얘배위원회 

. 우|임목사 김성관 

오진국 이병학 
빼배위원징 법인운영위원 

김영길 ‘ 김종구 
소잉부집 충현기도원깅 

이종석 
기획위원장 

전홍렬 
선교위원징 

김광남 
긴축위원장 

진흥용 
행정위원징 

노광헌 
딩회서기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차신득 
셰1교육위원징 

이갑재 
기획위원 

한송규 
전도훈련부징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2교구징 교구위원장 

엄필성 이 훈 
의료선교부징 진앙위원장 

이창호 
기획위원 

임무천 
16.교댐 

최무길 
째정위원 

안종욱 
김A써원 

기도원안내 

집회 시 간 차량 

오전11:00 
오전 10:00 

화요집회 
본당앞출발 

오후 11:00 끓집회후 l 금요철야 
본당앞출발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얘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매)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 :00 본당 

· 여전도사 

정연희 신통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세기족g빽부 

한성임 임태주 
13교구 19.교구 

김환기 
9교구징 

김구형 
재3교뿜원징 

정청길 
예배위원 

이달옥 
재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입D뉴옐친앙대g 

정태두 
‘ 진도위원 

김영달 
몽A써원징 

김영수 
동산부상 

함철주 윤석민 
자링얻때부징 밸훼칭웹징 

김호l국 
A엠부징 

황의만 
빼배위원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예배위원 

이태식 
여배위원 

배춘식 
13.교구징 

김충선 
8교구징 

안동현 
씨파똥부정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써원징 얘ìf족뽑부장 재2교육위원징 

박덕양 
장년2부징 

노영한 
15.교구징 

강철형 
1a교구징 

검단용 
딩회부서기 

이계인 
O땐진g때징 

서
캄
 
뺑
 

키
김
 
티
「
 

김연근 
기브리옐전g때징 

이형수 
진도위원정 

최지윤 
10.교구장 

고제숭 
6교구정 

이정우 
징년3부징 

원웅철 
1잉구징 

이실호 
관리부장 

신상수 
14교구징 

장철환 
11교구정 

최윤덕 
선교위원 

안석현 
5교구징 

구분 시 간 장 -끼‘‘-

청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닥아부 오전 9때-오후 2때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 ’ 15 베다 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l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1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구 분 시 간 장 까-'-‘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 ‘ 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ì:. τ c:r 1 닙-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풍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둥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Jl τcf님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층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전임지휘자 서준성 ·찬양감독 강임구 

·전임독창자 김소연 

·선교사 송요한 

김형곤 
유년부g 

송두섭 
칭년1부g 

전계식 
대혁부징 

구재완 
끼등부징 

김신국 
뚫9부g 

서여시 
-, 0 -, 
i드닙지 
~OT。

진학래 
유지뿜 

전은배 
뚫1부생 

검은철 
예배위원 

장숭규 
소년부징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콜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aneαJstranslatα1S In 타19때1， Chin않e， Jap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J녕ble at the EIeven 0' cαkWorship 않rvice ， 
andSM 벼nkan， Chinese, Mongolian, R냉잉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외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rvice 


